B4929        가슴을 따뜻하게 한 좋은 모임         18-12-03

약 10년  전에 저는 세계 화장실 협회의 회장이셨던 고심 재덕 회장의 고희를 맞아 그의 업적을 기리는 칭송집의 출판기념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심 회장이 일생을 보낸 수원에서 그가 변기모양의 가옥을 지어 해우재(解憂齋)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해우재가 전 세계의 언론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해우재의 잔디밭에서 개최된 기념회에는 100여명의 축하객들이 참석을 했는데 양당의 국회의원들과 각계의 명사들이 심회장에게 존의를 표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심회장의 모친은 자녀를 유아사망으로 계속 잃자 오래 살 아이를 낳기위하여 시골의 뒷간에  덥석을 깔고 아이를 출산하셨다 합니다. 뒷간에서 출생한 아이는 명이 길다는 전통적인 믿음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추하면 역시 명이 길다는 전통적인 믿음에 따라 아이의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계 화장실 협회의 회장인 심 재덕씨입니다. 화장실에서 출생한 심 회장은 그의 창안으로 시작된 화장실 혁명을 주도하여 한국의 화장실을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식 화장실이 없는 20여억 명의 세계 인구들을 위하여 폭 넓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07년 11월의 세계화장실 협회의 창립 행사에도 참석을 한 저는 심 회장의 투철한사명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축사가 있었지만 저에게 감명을 준  세분의 귀빈이 있었습니다. 4월 9일의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재선된 김 진표의원과 그와 대적하여 선전 했으나 선거에 패배한 박찬숙의원이 각자 그 모임에서 축사를 했는데 축사 의 내용보다  정적이었던 서로를 추켜주고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출판 서에 집필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저도 축사를 할 특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다른 인사들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심회장의 공적을 칭송했지만 불과  한 달도 넘지 않은 총선에서 우열을 다투던 상대후보였던 김의원과 박의원이 상호 찬사와 존중의 언사를 교환하는 모습에 저의 개인적인 찬사를 표현했습니다.

저에게 감명을 준 또 한분의 축하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4년 전 총선에서 심 회장과 국회의원의 의석을 놓고 치룬 선거에서 심회장에게 패배했던 박 종희씨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날에 자기를 패배시켰던 심 회장의 인품과 공적을 칭송헀으며 이번에 심 회장이 정계를 은퇴한 덕에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될 수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세 분은서로 소속한 정당이 달랐지만 인간 대 인간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항상 언론에 보도되는 대치현상만 접하다가 당이 다른 정적들이 서로 화기 애애항 분위기 가운데에서 전혀 적개심이 없이 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보다 한 층 성숙한 한국의 정치 양상의 일면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제  기억에 담았습니다. 

미국의 선거를 반세기 이상을 지켜본 저는  패자가 패배를 인정한다는 공언을 하기 전에는 승자가 승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축하지도 않습니다. 패자는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해주고 기자들에게 패배를 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승자패자간의 정중한 정치 풍토를 항상 부러워 하던 차에 한국의 정치인들도 아무런 앙심 없이 친분을 나누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흡족했습니다.  한편 남가주에서 치뤄지는 한인회장 선거는 아직도 승자 패자간에  깨끗한 패배의 승복이나  승자를 축하해주는 전통이 자리를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거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시비로 비화하는 경우가 너무도 자주 있음이 한심 스럽습니다. 대소간의 선거에  깨끗한 경쟁과  앙싱 없는 결과의 승복이 아쉽습니다. 이제 한인들이 한 층 높은 선거풍토와 법정시비 없는  선거를 차룰 때가 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끝  
